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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부모화 경험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 소진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김   보   람                    최   수   미†

               동아대학교 학생상담센터                   건국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적 소진과 사회

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유의표집 방법으로 추출된 전국 7곳의 대학

교 및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651명에게 부모화 경험, 불안, 정서적 소진, 사회적 지지

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과 AMOS 20.0을 통하여 상관관계, 연구

모형의 적합도 및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부모화 경험과 불안의 관계

에서 정서적 소진과 사회적 지지가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

과를 통하여 부모화 경험이 직접적으로 불안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정서적 소진과 사회적 

지지에 매개하여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상담실제에서 불안을 호

소하는 대학생 내담자의 경우 성장기 부모화 경험뿐만 아니라 매개효과가 검증된 다양한 변

인들에 대한 탐색과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위와 같은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하였다.

주요어 : 부모화 경험, 불안, 정서적 소진, 사회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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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신저자 : 최수미, 건국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Tel : 02-450-3825, E-mail : sumi0727@konkuk.ac.kr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16, Vol. 28, No. 3, 897-914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 898 -

후기 청소년기 혹은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

는 대학생 시기는 인생의 발달단계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이다. 변화에 적

응하기 위하여 갈등과 방황이 수반되며 정서

적인 불안정과 혼란에 빠지기 쉽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생 시기는 정신건강의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권석만, 

2010). 정신건강 문제는 대학생 시기의 상담

주제로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구체적으로 

우울/위축, 불안, 강박, 분노조절, 자살 등의 

문제로 나타난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4). 이러한 문제들 중 불안은 인간이 경험

하는 주된 불쾌 심리상태로(원호택, 신현균, 

박현순, 권석만, 1996),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

는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연령대에서 불안장

애의 발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이 보

고되었다(조맹제 외, 2012). 불안은 그 자체가 

정신건강 문제에 해당하는 동시에 다양한 심

리적 장애의 핵심정서로서도 지적된다(최진숙, 

조수철, 1990). 따라서 대학생 시기의 대표적

인 정신건강 문제에 해당하는 불안을 예방하

기 위하여 그 원인과 기제를 밝히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의 청소년기와 성인

기의 정신 병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Bagozzi, & Edwards, 1998; Kendall, MacDonald, 

& Treadwell, 1995; 박영신, 김이철, 2000; 최

인재, 2005; 박진아, 신유림, 이미리, 전연진, 

이경숙, 2015, 재인용), 불안 역시 부모-자녀 

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김도연, 1993; Spielberger, 1972). 한국의 부모-

자녀 관계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하나로 

지각하는 강한 동일체감이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난다(류정현, 2007; 최인재, 2005). 이러한 

부모-자녀 관계의 특성상 자녀가 부모의 역

할을 과도할 정도로 대신 수행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부모화라고 한다. 부모화

(parentification)란 자녀가 부모의 돌봄을 받기보

다 부모를 강박적으로 배려하고 장기간에 걸

쳐서 가족을 돌보는 부모-자녀간의 역할전이

를 뜻하며(Boszormenyi - Nagy & Spark, 1973),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돌보는 행동을 발달시

켜온 자녀를 부모화된 자녀라고 한다. 부모화

된 자녀는 부모와 타인을 돌보고 배려하는 행

동을 보이며, 이로 인해 적응적이고 유능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조은영, 2004). 그러나 

이러한 돌봄과 배려행동은 이후 부모화된 자

녀들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강박적 배려심으로 

나타나며, 이는 장기적으로 자녀의 정신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Davies, 2002). 또한 부

모화된 자녀들은 대학생 시기에 해당하는 후

기 청소년기 혹은 초기 성인기에 이르러 부모

-자녀간 지나친 융합관계로 인하여 부모로부

터 심리적 독립이라는 발달과업에 실패할 가

능성이 높다(Teyber, 2006). 대학생 시기의 중요

한 발달과업으로 제시된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독립(Havighurst, 1968)을 적절하게 하지 못했을 

경우 이 역시도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Meyer, 1980). 따라서 부모화 경험 그 자

체로 인한 혹은 부모화 경험에 의해 형성된 

부모-자녀관계로 인한 발달과업의 실패로 말

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자녀들의 정신건강 문

제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부모화 경험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는 불

안, 허무감, 소외감(Wells, Glickauf-Hughe, & 

Jones, 1999), 우울(Byng-Hall, 2002), 분노, 대인

예민성(김경미, 이하나, 정주리, 정현주, 이기

학, 2006)등이 있다. 선행연구는 부모화 경험

이 심리적 부적응 중에서 특히 우울, 불안과 

큰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Hooper, 2007;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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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 2010). Jurkovic, Jesse, & Goglia(1991)에 의

하면 부모화 경험의 과정에서 부모의 지나친 

욕구가 자녀에게 전이되어 과도한 수행을 요

구할 경우 자녀의 불안이 유발된다고 밝혔다. 

김경미 등(2006)은 부모화된 자녀일수록 부모

와 정서적 융합을 이루게 되어 부모의 불안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또한 강지희

(2008)의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부모역할의 경

험이 많고, 부모역할에 대한 불공평을 많이 

느낄수록 높은 불안 수준을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점들에 근거하여 부모화 경험이 불안

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예상할 수 있다.

부모화된 자녀들은 어린 나이부터 부모를 

물리적, 정서적으로 돌보는 책임을 지게 되며, 

부모의 과도한 수행 요구에도 응할 수밖에 없

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Jurkovic, Jesse, & Goglia, 

1991). 더 나아가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돌봄

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자녀들은 일시적으

로 학업성취 등의 활동에 몰두하거나(McMahon 

& Luthar, 2007; 서경현, 조양선, 손솔, 2013, 재

인용), 학교생활 및 지역사회에서 과도한 책임

감을 가지고, 경쟁적이며 성취지향적인 모습

을 보이는 등(Mattews & Angulo, 1980) 가정 안

팎으로 수행에 매달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

다. 이처럼 부모화된 자녀들은 감당해야 하는 

책임감이 늘어나는 만큼 많은 스트레스를 경

험하는 것이다(김경미 외, 2006). 부모화 경험

은 자녀의 발달과정에 적절하지 않은 지나친 

요구(Byng-Hall, 2002)일 가능성이 높고, 성장기

에 거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조혜정, 2013)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스트레스 경험으로 볼 

수 있다. Farber, Jenné, & Kirk(1963)에 따르면 

가족 전체가 자녀에게 보호자 같은 성인 역할

을 요구하게 되면 자녀가 극단적인 무력감을 

경험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고

려해보면 부모화된 자녀들이 과도한 심리적 

요구에 기인하여 정서적 자원들이 고갈되었다

고 느끼는 에너지 결핍의 상태인 정서적 소진

(신강현, 2003)에 처하게 될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정서적 소진은 정신건강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소진을 경험하는 개인은 불안

을 비롯한 정서적, 신체적 유병률이 증가하는

데(Catalan et al.,1996; Corrigan., Paul Holmes, & 

Luchins, 1995) 특히 소진의 초기 단계에서 높

은 각성도를 수반하는 극단적인 대응행동을 

하게 되어 높은 수준의 불안이 동반될 수 있

다는 연구결과(김진주, 노재훈, 원종욱, 이신영, 

장세진, 2010)가 있다. 또한 소진은 한번 발생

하게 되면 점차 그 정도가 심해질 수 있어(유

성경, 박성호, 2002) 불안에 많은 영향을 미치

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화 

경험은 정서적 소진을 경험하게 하며, 다시 

정서적 소진이 불안에 이를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와 적응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진 대표적인 심리․사회

학적 요인이다(이경아, 1997). 대학생 시기의 

사회적 지지원으로 부모, 형제, 친구, 교수 등

을 들 수 있다(이선영, 2004). 부모로부터 충분

한 돌봄과 지지에 대한 지각을 하는 것은 자

녀의 불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구자은, 2000; 김희연, 채규만, 2010; 김도

연, 1993). 부모화 경험은 부모-자녀 관계가 역

전되어 부모로부터의 적절한 돌봄과 지지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 이외의 친구 및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

는 사회적 지지원에 의한 지지가 부모화된 자

녀들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

로 예상된다. 부모화된 자녀의 성숙하고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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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배려적 행동(정태연, 최상진, 김효창, 2002)은 

한국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요인으로

서 사회적 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예상가능하다. 그러나 부모화된 자녀

가 겉으로는 적응적 특성을 보이지만 실제로

는 소외감을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결과(조은

영, 정태연, 2004)에 비추어 본다면, 실제의 지

지는 차치하고, 부적응의 극복에 도움을 주는 

지각된 지지의 면에서는 긍정적인 결론을 예

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성장기 부모화 경험이 사회적 지지의 

지각을 낮출 것으로 가정한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적응과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Dubow & 

Ullman, 1989).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경

우 친구의 지지가 높을수록 불안수준이 낮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양미진, 이은경, 이희우, 

2006). 중․고등학생의 우울과 불안에 있어서

도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이 낮

다고 보고하였으며(이영자, 1995), 대학생에게 

있어 사회적 지지와 불안은 부적인 상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노라, 안창일, 2004). 이

와 같이 사회적 지지는 불안을 낮출 수 있는 

보호요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모화 경험은 

사회적 지지와 부적인 상관이, 사회적 지지와 

불안은 부적인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

구에서는 성장기 부모와 경험, 정서적 소진, 

사회적 지지와 불안과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그림 1).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첫째, 대학생

의 부모화 경험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 

둘째,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적 소진과 사회적 지지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에 소재한 4년제 대

학교와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유

의표집 방법을 통해 전국 6곳의 대학교와 1곳

의 전문대학에 총 7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

고, 그 중 670부가 회수되었다. 이들 중에서 

모든 문항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9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651부를 최

종분석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성비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43.9%(286명), 여학

생이 56.1%(365명)로 나타났다. 학년분포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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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는 1학년이 35.2%(229명)로 가장 많았고, 

2학년이 22.3%(145명), 3학년이 26.4%(172명), 4

학년이 12.3%(80명), 5학년이 3.5%(23명), 기

타가 0.3%(2명)로 조사되었다.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2.16(SD=1.98)세로 19세~20세가 

26.8%(174명), 21~23세는 47.3%(308명), 24세 

이상은 25.9%(169명)이었다.

측정도구

부모화 경험

부모화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Jurkovic과 

Thirkield(1999)가 개발한 부모화 척도(Filial 

Responsibility Scale-Adult: FRS-A)를 신주연(2003), 

문비(2006)의 번안을 기초로 연구자가 재번안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FRS-A는 물리적 부모

화, 정서적 부모화, 불공평의 3가지 하위영역

을 가지고 있으며 하위영역별로 19세 이전의 

경험을 측정하는 과거형과 현재의 경험을 측

정하는 현재형이 있다. Jurkovic, Thirkield, & 

Morrell의 연구(2001)에 의하면 부모화의 하위

요인을 불공평과 부모화-돌봄으로 보고, 부모

화-돌봄이라는 하나의 요인으로 물리적 부모

화와 정서적 부모화를 포함하는 경향이 있음

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물리적 부모화와 정서적 부모

화를 돌봄으로 포함하여 부모화가 부모화-돌

봄, 부모화-불공평의 하위영역을 가지는 것으

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장

기 부모화 경험을 살펴볼 것이므로 과거형에 

해당하는 30문항을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대표적인 문항의 예로는 부모화-돌봄의 경우, 

‘나는 나의 가족들을 위해 쇼핑(음식이나 옷 

등)을 많이 했다.’, ‘때때로 엄마, 아빠가 의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나라고 느꼈다.’가 

있으며, 부모화-불공평의 경우, ‘나는 가족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희생한 적이 많았다.’를 

들 수 있다.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되며, ‘전

혀 그렇지 않다’는 1점에서 ‘아주 많이 그렇

다’는 5점을 부여하였다. 기존 연구(조혜정, 

2013)에서는 내적합치도(Cronbach's ɑ)가 .87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

다.

불안

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Spielberger, Gorsuch

와 Lushene(1970)이 개발하고, 김정택(1978)이 

번안한 상태-특성 불안 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를 사용하였다. STAI는 상태불

안과 특성불안의 2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

어 있다. 상태불안 영역은 상담 및 심리치료

에서 내담자의 일시적인 불안을 포착할 수 있

으며, 특성불안 영역은 임상 실제의 신경증적 

불안 문제에서 정상 및 환자의 집단구분에서 

활용된다(한덕웅, 이창호, 탁진국, 1993). 이처

럼 각 하위영역이 불안문제에 있어 고루 활용

되고 있으며, 양자의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서

로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서(Spielberger, 1983) 두 가지 불안의 하위요인

을 모두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문항수는 

각 하위요인 당 20문항 씩 총 40문항으로 이

를 모두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대표적인 문

항의 예로는 상태불안의 경우, 최근 며칠동안

의 기분이나 느낌에 맞추어 응답하는 형식으

로 ‘나는 긴장이 되어 있다.’, ‘후회스럽고 서

운하다.’가 있으며, 특성불안의 경우, 일상적인 

기분이나 느낌에 맞추어 응답하도록 하며 ‘나

는 울고 싶은 심정이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

럼 행복했으면 좋겠다’가 있다. Likert식 4점 

척도로 평정되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 902 -

서 ‘매우 그렇다’는 4점을 부여하였다. 기존 

연구(박혜랑, 2010)에서 상태불안과 특성불안

의 내적합치도(Cronbach's ɑ)는 각각 .92, .8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2, .90으로 나타

났다.

정서적 소진

정서적 소진을 측정하기 위하여 Maslach와 

Jackson(1981)이 개발하고, 최혜윤(2002)이 번안

한 Maslach 소진 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 

MBI)를 사용하였다. MBI는 정서적 소진, 내담

자의 비인간화, 개인적 성취감 감소의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진의 구성요소 중 가장 선행되며 핵심적인 

영역으로 나타난 정서적 소진 영역에 초점을 

두고 이를 측정하고자 하였으므로 정서적 소

진에 해당하는 9문항을 측정변수로 사용하였

다. 본 척도는 대표적으로 ‘나는 일 때문에 정

신적으로 지쳐있다고 느낀다.’, ‘나는 지나치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느낀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Likert식 7점 척도로 평정되며 

‘전혀 없다’는 0점에서 ‘매일’은 7점을 부여하

였다. 요인구조가 없는 단일요인인 정서적 소

진을 문항꾸러미(Item parceling)로 나누어 2개

의 측정변수로 구성하였다. 문항꾸러미의 제

작은 단일요인을 구조방정식 모형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비정규성수준의 감소 및 모

형의 적합도 향상이라는 이점을 가진다(송연

주, 2015). 기존 연구(Maslach & Jackson, 1981)의 

연구에서 정서적 소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ɑ)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소진 

꾸러미 1은 .88, 정서적 소진 꾸러미 2는 .80으

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Blumenthal 

등(1987)이 개발하고, 김희정, 권정혜, 김종남, 

이란, 이건숙(2008)이 번안한 사회적 지지 척

도(Perceived Social Support Scale: PSSS)를 사용하

였다. PSSS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며, 

가족, 친구, 중요한 타인의 3가지 하위유형으

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화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일방적 돌봄이라는 윤리적 맥락에서 벗

어나 자녀가 부모의 지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다(Jurkovic, 1997; 강선모, 

2013,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을 

제외한 친구, 중요한 타인의 도움을 측정하기 

위하여 총 8문항을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대표적인 문항의 예로는 중요 타인의 지지의 

경우, ‘내가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특별한 

사람이 있었다.’, 친구의 지지의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친구들에게 의지할 수 있었다.’ 등

을 들 수 있다.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되며, 

‘전혀 아니다’는 1점에서 ‘매우 그렇다’는 5점

을 부여하였다. 기존 연구(조성미, 2012)의 내

적합치도(Cronbach’s ɑ)는 .92이었다. 본 연구에

서 사용된 중요한 타인의 도움과 친구의 도움 

전체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ɑ)는 .96으로 나

타났다.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1.0과 AMOS 

20.0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부모화 경험, 불안, 

정서적 소진, 사회적 지지간의 관련성을 살펴

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

였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매개모형의 검증

을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분석하였다. 적합도를 평가

하기 위해서 χ2 test statistics, NFI(Normed 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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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1. 부모화 경험 1

2. 정서적 소진 .21** 1

3. 사회적 지지 -.10
* -.20** 1

4. 불안 .14
** .61** -.33** 1

M 2.24 2.46 3.97 2.31

SD 0.49 1.26 0.94 0.48

왜도 0.74 0.07 -0.79 -0.18

첨도 0.58 -0.42 -0.08 -0.26

주. 
*p<.05, **p<.01

표 1. 측정변인들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변인 간 상관

Index), TLI(Tur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적합도 지수의 

기준은 NFI, TLI, CFI가 .90이상이면 좋은 적합

도의 모형으로 간주하며(홍세희, 2000). RMSEA 

값은 .05이하이면 좋은 모형, .08이하이면 적절

한 모형, .10이하이면 보통수준으로 구분한다

(Browne & Cudeck, 1993). 적합성이 검증된 연

구모형의 추정치를 통해 변인들 간의 구조적

인 관계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매

개변인과 관련된 특정간접효과를 분석하기 위

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 통계치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을 파악하고,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

분석으로 부모화 경험, 정서적 소진, 사회적 

지지, 불안의 정규분포를 검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Curran, West 

& Finch(1996)에 따르면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

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을 때 변인들의 정규 

분포성을 가정할 수 있다고 한다. 본 연구에

서 사용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 값을 검토해

본 결과, 정규성 위반을 보이지 않았다. 다음

으로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 정서적 소진, 사

회적 지지, 불안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 점검

의 근거가 되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다.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은 정서적 소진(r=.21, 

p<0.1), 불안(r=.14,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사회적 지지(r=-.10, 

p<0.5)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

한 정서적 소진과 불안(r=.61, p<0.1)은 유의미

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사회적 지지와 

불안(r=-.33, p<0.1)의 관계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모형의 타당성 검증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과 정서적 소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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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2 (p) df NFI TLI CFI RMSEA

연구모형 84.017*** 15 .970 .940 .975 .084

주. ***p<.001

표 2.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그림 2. 부모화 경험, 정서적 소진, 사회적 소진, 불안의 연구모형 검증 결과

적 지지와 불안 간의 관계구조를 검증하기 위

하여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

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χ2 검증과 함께 사

례 수와 모형의 간명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NFI, TLI, CFI, RMSEA를 사용하였다. 그 결

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NFI=.970, 

TLI=.940, CFI=.975로 모두 .90이상으로 나타

났으며, RMSEA 역시 .084로 수용할만한 적합

도 지수의 기준을 충족시켰다.

부모화 경험, 정서적 소진, 사회적 지지 및 불

안 간의 관계

그림 2는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과 정서적 

소진, 사회적 지지와 불안의 구조적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연구모형의 검증결과에 따르

면 부모화 경험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화 경험

은 정서적 소진에 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β=.15, p<.05). 이는 부모화 경험의 수

준이 높은 대학생 자녀일수록 정서적 소진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정서

적 소진은 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66, p<.001). 

따라서 높은 정서적 소진이 불안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화 경험은 사회적 지지에 대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β=-.19, p<.05). 즉 높은 수준의 부모화 경험

을 한 대학생 자녀일수록 사회적 지지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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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간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모화 경험 → 정서적 소진 .15* - .15*

부모화 경험 → 사회적 지지 -.19* - -.19*

부모화 경험 → 불안 .02 .14* .16*

정서적 소진 → 불안 .66** - .66**

사회적 지지 → 불안 -.23** - -.23**

주. *p<.05, **p<.01

표 3. 매개효과의 효과분해

회적 지지는 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

적인 영향을 미쳤는데(β=-0.23, p<.001) 이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 수준이 높을수록 불

안 수준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부모화 경험, 정서적 

소진, 사회적 지지, 불안 간의 인과관계를 효

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앞서 구조모형 경로

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난 요인에 대한 효

과분해를 실시하였다. 효과분해의 결과로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 효과를 분석한 결과

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부모화 경험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

효과와 정서적 소진 및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로 나누어진다.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화 경험은 정서적 소진

(β=.15, p<.05)과 사회적 지지(β=.19, p<.05)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음으로 불안에 대해 정서적 소진은(β=.66, 

p<.01) 정적으로, 사회적 지지는(β=-.23, 

p<.01) 부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부모화 경험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적 소진과 사회적 지지의 간

접효과는 총 효과에서 직접효과를 뺀 값으로

서, 본 연구에서는 간접효과 β=.14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인인 정서적 소진과 

사회적 지지의 각 특정간접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Sobel 검증은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경유하여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것이다(Baron & Kenny, 1986). Sobel 검증의 Z값

은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데 Z값이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1.96을 넘어서(Z=2.13 p<.05; 

Z=2.11, p<.05),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화 경험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적 소진과 사회

적 지지가 각각 완전매개효과를 가짐을 의미

한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양자의 관계에서 정

서적 소진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대학생 시기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내적 혹은 환경적 

변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구조모형의 검증결과, 부모화 경험과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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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관계에서 정서적 소진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부모화 경

험은 정서적 소진과 사회적 지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서적 소진과 사회적 지지가 

다시 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다만 부모화 경험과 불안 및 위의 두 변인을 

포함하는 구조모형에서 부모화 경험과 불안은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정서적 소진과 사회적 

지지가 완전매개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생 자녀의 불안이 성장기 부모화 경

험의 개별적 영향보다는 다양한 매개변인으로 

인한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상담실제에서 불안을 호소하는 대

학생 내담자의 경우 성장기 부모화 경험뿐만 

아니라 매개효과가 검증된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탐색과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부모화 경험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정서

적 소진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모형의 검증결과 성장기의 

부모화 경험이 대학생 시기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어 정서적 소진이 완전매개

효과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

서적 소진의 매개효과는 성장기에 가족 내에

서 지나친 성인의 행동을 강요받는 것이 자녀

로 하여금 압도적인 무력감(Farber, Jenné, & 

Kirk, 1963)을 느끼게 한다는 연구결과와 일관

성을 보인다. 또한 이는 부모화를 경험한 심

리치료사가 자신의 욕구보다 타인의 욕구에 

집중되어 있을 때 소진되기 쉽다는(Earley & 

Cushway, 2002) 연구결과와 함께 고려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모화 경험과 정

서적 소진의 정적 관계를 통하여 부모화된 자

녀의 경우에 있어서도 자신의 우선적인 욕구

를 배제하고, 타인 혹은 자신의 거짓된 욕구

에 의해 수행에 매달리게 되었을 때 정서적 

소진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정

서적 소진은 불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소진이 인간의 심각한 정신적 붕괴

를 의미하며(Neslihan, Üstün., & Gigliotti, 2009) 

신체적, 정신적으로 개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Kahill, 1988; 최성진, 2006, 재인용), 심

리적 불안을 겪도록 한다는 연구결과(Maslach, 

Schaufeli & Leter, 2001)와 맥을 같이한다. 이를 

통하여 부모화 경험이 심리내적인 변인인 정

서적 소진을 통해 심리적 부적응에 해당하는 

불안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검증하였다. 이러

한 과정의 검증을 통하여 유기적인 연결성을 

가진 일련의 경험으로서 부모화 경험과 정서

적 소진, 불안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부모화 경험과 불안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

지 역시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부모화 경험과 사

회적 지지의 부적 상관은 부모화된 자녀가 관

계 맺기에 능숙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조

은영, 2004)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해결을 위

한 지지의 요청이나 실제 지지에 대한 지각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화

된 자녀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들

은 어린 시절부터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그들을 돌보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

에 대한 통제를 양도하는 것에 대해 위협감을 

느낀다고 한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도움받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자신의 욕구를 약하거나 

유치한 의존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Teyber, 

2006). 따라서 부모화된 자녀들은 그들 스스로

가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고, 받는 것에 대해 

어려워할 수 있다. 그러나 지각된 사회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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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선행연구(이영자, 1995)에서와 마찬가지

로 부적응에 해당하는 불안을 감소시키는 결

과를 보인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 정

서, 개인의 생활 상황에서 안정감 등을 제공

하여 적응에 정적 영향을 준다고 한 기존의 

연구결과들(Cohen & Wills, 1985; 김효정, 이승

연, 노경란, 2014, 재인용)과 맥을 함께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모화라는 특수한 경험

과 그로 인한 사회적 지지와의 부적 관계를 

규명할 수 있었으며, 강력한 보호요인으로서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부모화와 심리적 부적응 중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불안과의 관계

를 살펴보았다. 불안은 치료장면에서 빈번하

게 호소되는 정서적 불편감으로서(이선영, 안

창일, 2012) 대학생활뿐만 아니라 취업, 대인

관계 등의 다양한 문제를 접하게 되는 대학생

들에게는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

적응 문제임에도 부모화와 관련하여서는 중심

된 주제로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모

화 경험과 불안의 관계를 살펴본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 시기의 정신건강 문제의 큰 부분

을 차지하는 불안 문제, 그리고 그 원인으로

서 부모-자녀 관계 문제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자료를 남겼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는 부모화와 불안의 관계를 설

명하는 새로운 변인으로서 정서적 소진을 설

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부모화 경험과 불안 및 사회불안의 관계에 대

한 매개변인으로 내현적 자기애 성향(강지희, 

2008), 완벽주의(함광성, 2015) 등의 성격특성

이 검증되었다는 점과 연관하여 다음과 같은 

임상적 함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완벽주의는 오랫동안 지속되고 

변화가 어려운 성격특성으로서(권은미, 2006). 

이에 대한 탐색은 심리내적 구조의 이해를 높

일 수는 있으나 내담자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입 방안을 도출해내기 어렵다. 따라서 

심리내적 변인이면서 나아가 진행과정을 가진 

정서적 소진이라는 변인의 검증은 실천적 개

입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학생 내담자의 정서적 소진으로 시작되는 

소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차원의 소진

방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궁극적으

로는 불안문제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

다. 최근 많은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심리

검사를 통하여 불안 및 소진문제 위험군에 대

한 선별작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한 체계적인 

개인 및 집단상담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불

안문제에 대한 개별적인 상담 개입 시 내담자

가 가정 내 혹은 학교생활 등에서 정서적 소

진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소진에 대한 

위험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방지하여 부

적응을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부모화 경험과 불

안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였다. 일부 하위 요인에서만 유의한 매개

효과를 보였던 선행연구(선진, 2013)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부모화 경험의 하위 요인들이 

언제나 뚜렷한 경계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대체적으로 요인간 유기적 관련을 가

지고 있다(Jurkovic, 1997)는 점에 근거하여 대

학생 자녀들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화 경험 자

체와 사회적 지지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연구 

결과, 부모화를 경험한 대학생들은 사회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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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지각을 다소 낮게 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지는 여전히 불

안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

를 통해 불안문제를 경험하는 자녀들에게는 

다소 부족하거나 결여된 부모의 지지를 대신

할 수 있는 친구나 중요 타인의 지지가 높은 

중요성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상담

실제에 있어 대학생의 불안문제에 대하여 학

교 및 지역사회 단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하다고 할 것이다. 대학 학생상담센터를 중심

으로 한 학내 또래상담 및 지역사회의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학생 내담자와 학

교 안팎의 사회적 지지원 간의 적극적 연계활

동을 통해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

적 지지원을 파악하고 이를 확장시켜가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각 프로그램의 내용적 측

면에서는 대학생 내담자들이 실제의 지지에 

대한 지각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둘러싼 관계에 대한 인지적 차원의 인식 전환

을 돕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지닌 한계점을 바탕으로 향후 진

행될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화 경험과 불안 사

이의 정서적 소진과 사회적 지지라는 직접경

로에 집중하여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연구모형에 따른 새로운 매개변인을 

검증하였으나 경로 내의 변인들 간의 관계성

과 전체 경로에 대한 영향력을 밝혀내지 못했

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

된 매개변인 간의 관계성에 주목하여 이중매

개 등의 가능성을 가지고 다양한 대안모형을 

설정하여 부모화 경험과 불안에 대한 더 심층

적인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화 경험과 불안 

사이에서 개인의 심리내적, 사회적 측면의 매

개변인의 검증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부모화 

경험은 개인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크게

는 가족 역동과 관련된 현상으로서 이와 관련

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 해외에서 

정신건강문제를 가진 부모(Van Loon, Van de 

Ven, Van Doesum, Hosman, & Witteman, 2015), 

우울한 부모로부터 성장한 청소년 자녀의 부

모화 연구(Van Parys, Bonnewyn, Hooghe, De 

Mol, & Rober, 2015) 및 후기 청소년의 부모화

와 관련한 가족 구조적 측면의 특징에 주목한 

연구(Borchet, Lewandowska-Walter, & Rostowska, 

2016)가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부모화 경험과 

관련한 특수한 가족 변인에 초점을 맞춘 후속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자료수집에 사용된 설문은 

모두 자기보고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대상자가 실제로 한 경험이나 그에 대한 솔직

한 생각보다는 사회적 바람직성에 영향을 받

거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응답

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대상자들의 솔직한 

경험을 수용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적인 고민

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부모화 척도와 관련

하여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

점이 있다. 부모화 척도는 개인적이고 독립적

인 가정에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서구적 관점

에서 만들어져 이와는 달리 효를 강조하는 한

국 사회의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더 나아가 부모화 척도는 아직 한국에서 표준

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연구에서 척도의 

표준화 및 재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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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Parentification on 

Anxiety: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Exhaustion and Social 

Support

Boram Kim                    Sumi Choi

                 Student Counseling Center,             Konkuk University

                     Dong-A University

The primary focus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exhaustion and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fication and anxiety. Through the purposive sampling technique, 

six hundred fifty one students were recruited from seven universities and colleges located in South Korea. 

Parentification, anxiety, emotional exhaustion and social support was explored. For data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employed and all analyses were completed by 

using SPSS 21.0 and AMOS 20.0. Results suggests that parentification has an indirect effect on anxiety 

through emotional exhaustion and social support rather than have a direct effect on anxiety, suggesting to 

consider various factors associated with parentification to better help college students with anxiety related 

problems. Implication and potential for follow-up study were further discussed.

Key words : parentification, anxiety, emotional exhaustion, so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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